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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 호주의 전략도 바뀐다. 

▶ 발행기관: Lowy Institute 

▶ 저    자: Mick Ryan 

▶ 일    자: 2024년 4월 23일 

▶ 개    요   

지난주 호주 국방장관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함. 해당 전략은 세 

가지 쟁점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호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며, 마지막 셋째는 방어 계획으로 

거부전략을 주요 접근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임. 물론 많은 개선점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호주가 현재 처한 안보 상황과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나토 호(湖)’와는 거리가 먼 발트해 – 방어력 강화가 필요하다. 

▶ 발행기관: Chatham House 

▶ 저    자: Dr. Marion Messmer 

▶ 일    자: 2024년 4월 22일 

▶ 개    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NATO)에 가입한 이후, 발트해 안보에 대한 

동맹국들의 시선은 매우 긍정적이었음. 발트해는 ‘나토 호(湖)’라 불렸으며, 

발트연안 국가들은 강화된 안보에 만족해왔음.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행보는 나토 국가들이 발트해에 더욱 신경써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방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나토의 방어 의도에 

편집증적인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동맹국들에 반격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는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토의 방어능력을 시험하고, 그럴듯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선에서 군사행위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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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warfare-changes-so-does-australian-strategy
https://www.chathamhouse.org/2024/04/baltic-sea-far-nato-lake-alliance-must-strengthen-its-de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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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해군함, 캄보디아 리암 해군 기지에 정박하다. 

▶ 발행기관: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2024년 4월 18일 

▶ 개    요   

중국 해군함 두 척이 4개월 넘게 캄보디아의 리암(Ream)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데, 이는 중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부두에 정박한 

최초의 선박임. 지난 몇년간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는 중국과 캄보디아 

간 리암에 중국 군을 영구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하는 비밀 합의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음. 새롭게 건설된 부두에 대한 중국의 확장되고 

독점적인 접근권한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포착되었고, 이제는 

중국군이 실제 리암에 주둔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대한민국의 고립 위기 감지 

▶ 발행기관: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 저    자: Tanya Ogilvie-White 

▶ 일    자: 2024년 4월 17일 

▶ 개    요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파트너 국가들 간의 입장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 극심해졌다고 

여기는 반면, 일본, 호주,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에 지역적 

야망에 대응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북한이 위험을 각오하고 벌이는 

벼랑 끝 전술을 무시하고 있음. 갈등 고조와 핵 확산의 위험이 한반도 

내에서 자라고 있고, 서울이 고립되어 간다는 불안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대만해협에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을 미루는 모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스스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북한을 다시 안보 의제로 가져온다면 한반도 핵 확산 

위험을 줄이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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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amti.csis.org/first-among-piers-chinese-ships-settle-in-at-cambodias-ream/
https://www.apln.network/analysis/the-korea-times-column/south-koreas-dangerous-sense-of-isolation

